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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토론회​

12.3 내란 특검 앞에 놓인 과제​
: 진실, 책임, 정의​

일시·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1. 취지와 목적 

●​ 이번 토론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의 쟁점을 검토하고 

12.3내란특검 활동의 향후 방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됨.  

●​ 12.3 내란사태 이후 약 6개월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특검에서는 현재 기소되어 재판 진행중인 윤석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등 주요 

내란책임자 뿐만 아니라 기소가 되지 않았거나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관련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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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철저한 수사 및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내란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번 

특검은 우리 사회의 민주질서와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이번 내란사태와 같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국가폭력의 ‘가해자’ 규정, 처벌 

범위 등은 우리 사회에서 폭넓은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루어내야 하는 쟁점임. 이번 

토론회에서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국가폭력 사건의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특검의 수사대상 논의와 연결짓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12.3 내란특검 앞에 놓인 과제: 진실, 책임, 정의 

●​ 일시 및 장소: 2025. 7. 8.(화) 14:00, 민변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제 1. 기존 수사 및 공소유지와 재판의  문제점 : 박용대(민변 12.3 

진상규명·재발방지TF 단장) 

-​ 발제 2. 특검에서 규명되어야 할 과제 : 이재근(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3. 12.3 내란 가담자 처벌의 경계와 정의 : 이재승(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18학회 회장) 

-​ 토론 1. 박용흘(민변 12.3진상규명·재발방지TF 변호사)  

-​ 토론 2. 문병효(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2025. 7.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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